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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번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앞두고 두산그룹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엔비디아가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협동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로보틱스

와 반도체 테스트 전문기업 두산테스나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대만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황 CEO의 방한 기간 중 두산그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두산은 최근 로봇과 반도체, 첨단 제조 분야를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전략과 접점

을 넓힐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황 CEO의 장녀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는 지난 4월 방한 당시 두산로보틱스를 방

문해 경영진과 피지컬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 산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협동로봇 분야 경쟁력을 갖춘 두산로보틱스가 잠재적 협

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황 CEO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과 회동할 경우 엔비디아의 향후 사업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장면

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두산그룹의 반도체 후공정 계열사인 두산테스나도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테스나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온칩(SoC) 제품에 대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와 엔비디아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 이사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로보틱스 이노

베이션 센터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두산로보틱스)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황 CEO의 프로야구 시구 가능성도 관심사다.

재계 일각에서는 평소 야구팬으로 알려진 황 CEO가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의 시

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시구가 성사될 경우 두산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두산그룹 측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성수동의 한 식당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찬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동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박정원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 등으로 참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범

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황 CEO의 방한 일정 하나하나가 국내 산업계에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

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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